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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청, 「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
정착지원」 설명회 개최 

- 재외동포청 주관 첫 번째 현지 대면 설명회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11. 30.(목) 한국시간 오전 8시 30분 러시아 

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「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

정착지원」  설명회를 개최한다. 

□ ‘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’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

사할린에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

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. 

   ㅇ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「사할린동포 지원에 

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, △거주 및 

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, △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.

□ 동 설명회는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시행(‘21. 1월) 후 코로나

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오다 올해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처음

으로 사할린 현지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.

   ㅇ 대면행사에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,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가 

참여하고, 법무부, 보건복지부,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온라인으로 참석한다.

   ㅇ 이번 설명회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.

  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3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

으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두고 있는 현지 동포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

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와 세부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, 두 번째 



세션에서는 2024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사할린

동포를 대상으로 신청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.  

   ㅇ 재외동포청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 

있도록 하고, 러시아에 오랜 시간 거주한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러시

아어 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.  

□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“현 정부의 소외되어 온 재외동포 보듬기 사업의 일

환으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

로 노력하는 한편, 현지 동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여 동포 지

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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